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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9(수) ~ 21(금) 창원컨벤션센터

초청강연 Ⅰ |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16:10~16:45     | 장 소   컨벤션홀 Ⅱ+Ⅲ (3F)

최 연 혜

전) 국회의원 (20대)
전)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국회 원전수출포럼’ 대표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탄소중립 이슈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 
LNG수요가 폭발하고 우리나라에서 당장 올 겨울 전력 대란이 예고되는 등 세계 각국은 새삼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하는 중이다.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그간 국가지도자들의 혜안과 온 국민의 피땀어린 지원 속에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축적하여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하고 원전 수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진다. 지금 전 세계가 원전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원전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더욱이 원전 수출과 SMR 등 차세대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업계는 두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이제 원전산업이 르네상스를 꽃피워 대한민국의 번영과 
지구환경보호의 견인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얻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전 산업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영향도 컷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어려운 지식·기술과 씨름하며 상아탑 안에 침잠한 동안, 소위 탈원전 운동가들은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여 ‘원전은 위험하다’는 도그마를 만들고 공포를 조성하며, 해바라기, 
바람개비 같은 동심을 깨우는 소구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반대 운동 과정에서 원전 업계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 현대의 
과학기술로 원전의 안전성은 관리가능하다는 게 팩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원전을 반대하는 심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안전에 관한 한 국민들의 작은 
우려까지도 허투루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세계원전안전기술연구기금’을 창설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원전의 안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면 원전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원전의 세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일등 원전 보유국인 우리나라가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전 세계적 동참을 이끌어 
나갈 일이다.  

온 국민의 사랑 속에 전 세계에 ‘안전하고 깨끗한 K-원전’의 열풍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 사랑 속에 원전 르네상스 꽃피우기를


